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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미술사를 처음 공부할 때 다다이즘이나 초현실

파 같은 단어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이름

이 프란시스 피카비아였다.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

으로 건너가서 마르셀 뒤샹과 다다이즘을 주도했

고,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앙드레 브뤼통과 초현실

파 운동에 참가한다. 미술사에서 중요하게 평가하

는 그의 작품은 남녀의 에로틱한 상징을 기계적인 

도형으로 나타낸 그림들이었다. 이해할 수도 좋아

할 수도 없는 그림이라고 생각했다. 그의 작품보다

는 그의 이름이 오히려 기억에 남았다.‘피카비아’ 

라는 이름을‘삐까비아’라고 발음해 보면 그가 헌

신했던 다다이즘이나 초현실파 운동이 좀 실감나

게 느껴졌다고 할까. 

피카비아는 원래 인상파에 영향을 받아 구상화

를 그렸었다. 새로운 미술 사조를 개척해 그의 이

름이 미술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

그의 뿌리가 구상화에 있어서 그런지 다른 거장들

에 비해 그의 작품들은 그다지 큰 평가를 받지 못

하는 듯했다. 

시카고에 갔을 때 시간을 내어 아트 인스티튜트

에 들렸다. 거기서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애써 들러

보기를 백 번 잘했다고 생각했다. 이 그림은 피카비

아가 다다와 초현실파 운동을 접고 다시 구상화로 

돌아섰을 무렵에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. 

하늘과 산, 바다, 그리고 해안의 도시 등 아름답게 

펼쳐진 풍경을 배경으로 사람의 머리들이 이쪽 저

쪽 사방을 바라보고 있다. 그 시선이 목격한 모든 

것들이 머릿속, 즉 기억에 남아 있다. 중첩된 기억

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화가가 목격한 것들에 대

한 것이리라. 굳이 머리카락이 없는 중성적인 인물

을 그려 넣은 것은 화가 자신을 넘어 모든 인간을 

나타내고 싶었던 것일까? 정면으로 눈길을 주고 있

는 오른쪽 인물은 관객에게 묻는 듯하다. 당신 머릿

속 풍경은 어떻습니까?

이 그림을 보고 나서‘삐까비아’라고 그의 이름

을 우스꽝스럽게 부르던 것을 마음속으로 사죄했

다. 다다이즘도 필요 없고 초현실파도 필요 없다. 이

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저 프란시스 

피카비아라는 좋은 화가였다. 

김 동백

머리 속 풍경들 
(Tete - Paysage  c. 1928)

프란시스 피카비아 (Francis Picabia 1879 - 1953)

(캔버스에 유채 60.3 cm x 81.2 cm 
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)


